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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25일 대통령 발언록

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권력은 여러 영역으로 분산되었고 사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분산되어 있다. 권력이 분산된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적 수단은 말, 

정보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힘이 권력이라면 권력은 모두의 것

이기에 권력행사에 왜곡과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하면 됐지만 이

제는 사회의 방향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언

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도 권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사회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공무원은 강력한 신념과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

들이다. 국민과 더불어 합의한 목표를 지키고 목표를 성취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대가로 받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은 정책으

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정책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너진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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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다. 그런 과정에서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의 과정에서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는 극복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

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정책홍보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닌가? 홍보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실력수준을 높여야 한다.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직사회, 

사회적 의제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

를 떠받치고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이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